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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언론인과의 만남

지방 분권과 지방 육성은 국가전략. 지역 언론도 존중되어야 

대전충남의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전충남지역 국민 여러분

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참여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걸고 있지만 그중

에서 아주 중요한 국가전략의 하나로서 지방분권, 지방 육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골고루 잘 살고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뜻

에서 지방 육성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언론사들과 이렇게 대담 기회를 갖는 것도 전에 없던 일입니다. 이 역

시 지방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상징적 행위의 하나로 그렇게 받아들여주시

기 바랍니다. 지방하면 대체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지방화시대가 열리면 제일 전망이 밝은 곳이 충청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대전·충남도 매우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화 전략 중에는 지역의 학교와 산업을 함께 연결시키고 그것을 기술혁

신의 중심으로 삼아나가는 지역혁신 산학연 크러스트 전략이 있습니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도 역시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의 하나입

니다. 어디라고 지정은 안됐지만 앞으로 행정수도도 충청권 어디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또한 충천권의 새로운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충청, 

대전 시 도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함께 한번 해 나가봅시다. 그

리고 오늘 좋은 대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